
아닉쉬쨔이 솔숲 
 
 

그루터기 가득한 산, 벌거벗은 산기슭이여! 

그대들의 고왔던 모습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그때의 장려함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바람처럼 속삭이던 그대들은 어디로 갔을까?   

흰 숲의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고  

늙은 소나무들이 소리 내며 흔들릴 때. 

짹짹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던  

그대들의 크고 작은 새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대들의 짐승과 동물들은 어디에 있을까? 

짐승들의 굴과 동굴, 구멍들은 어디에 있을까? 

모든 것은 사라졌고 벌거벗은 불모지에  

소나무 몇 그루만 기울어져 있다.  

솔잎, 나뭇가지, 솔방울로 뒤덮인  

불모의 땅을 태양이 태워버린다.  

이를 보며 불안을 느낀다.  

산산조각이 나고 불에 탄 왕궁 같고, 

어느 도시가 허물어져 남은 황무지 같고 

어느 늪의 그을린 흙무더기 같기도 하다. 

한 때, 숲으로 갈 때마다 눈이 아플 만큼 

마음에 환희와 감동을 받으며  

가슴에 젖어 들던 이런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 숲 속에 서 있는지, 천국과 낙원에 있는지? 

눈을 돌릴 때마다 아름답다. 푸르고 깨끗하다. 

냄새를 맡을 때마다 반갑다. 숲이 코를 문지른다. 

귀를 돌릴 때마다 기쁘다. 바스락거리고 살랑거린다. 

느끼는 것마다 안전하다. 가슴을 쓰다듬으며 스친다. 

부드러운 이끼 이불이 깔려 있어 

그것을 만지면 머리를 웅크리며 물결친다. 

딸기나무는 루타처럼 무리 지어 자라고 

까맣게 빨갛게 익은 딸기를 들어올린다. 

푸르게 불그스름하게 희끄무레하게 바닥에 버섯의 점들이 

나무 사이의 자기 집에서 얼룩덜룩 보인다. 

살구버섯 깔때기들이 여기저기, 틈에서 

이끼 이불 밑에서 수줍게 튀어나온다. 

여기 새털젖버섯 그릇도 숲에 널려 있고, 

여기 배젖버섯도 흙더미 같은 잔디처럼 불거지고, 

여기 맛젖버섯도 전나무 밑에 가족들처럼 싹트고 

여기 금해송이도 솔숲의 언 땅에서 자라고, 

여기 발그레하고 푸르스름한 회색 청버섯도 걸터앉아 

즐겁게 잘 자라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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